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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 '나의 꿈 말하기대회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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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주최 ‘나의 꿈 말하기대회’ 수상 학생들과 교사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. 


베이지역 차세대 꿈나무들이 자신의 미래상에 대해 발표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북돋워주는 자리가 열렸다.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(회장 이정옥)가 20일 캠벨 세계선교침례교회(담임 고상환 목사)에서 ‘나의 꿈 말하기대회’를 개최했다. 

북가주협의회 소속 15개 한국학교 학생 16명과 학부모, 신주식 SF한국교육원장, 교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회는 발음 및 발성(20점)·무대 예절(20점)·내용 구성(40점)·청중 반응(10점)·제한시간(10점) 등을 기준으로 심사됐다.

이날 대회에서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한경휘군이 으뜸상인 SF총영사상을 수상했다. 

으뜸상 수상자에게는 내년도 재미한국학교협의회(NAKS) 학술대회 ‘나의 꿈 말하기대회’ 참가 자격도 주어졌다.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미영 전 북가주협의회장은 심사평에서 “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며, 자신의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앞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웠다”고 전했다. 

다음은 수상자 명단 ▶으뜸상(SF총영사상): 한경휘(실리콘밸리한국학교) ▶금상(한국교육원장상): 이혜준(실리콘밸리한국학교) ▶은상: 양희선(다솜한국학교), 신은수(무궁화한국학교) ▶동상: 신호영(은혜한국학교), 최혜림(뉴비전한국학교), 박상아(뉴라이프한국학교), 나유진(산호세천주교한국학교) ▶장려상: 권나현, 강가연, 신성욱, 이지훈, 이해원, 김성아, 송하은, 김대인.
image1.jpeg




